
사과 한 개에 4500원이란 가격표를

보고 살까말까 한동안 망설였죠. 쌀

이랑 돼지고기 값도 상당히 올라 식

비 부담이 만만치 않아요. 유통매장

이나 전통시장에서 장보는 소비자들

이 느끼는 체감물가가 정부에서 발

표하는 물가지수보다 높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채소류와 쌀, 과일 등 가정에서 구

입빈도가 잦은 밥상물가 가격이 평

년 대비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면

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현실로 다가

오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통계청

은 최근 물가 상승이 지난해 저물가

의 기저효과로 일시적 현상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자가 늘어나 대면소비가 활성화되면

보복소비 등으로 물가는 더 오를 가

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가 강세

속 한국은행이 집값 상승과 가계부

채 증가세가 지속되면 경제성장을

위협한다고 판단해 현재 0.50%로 역

대 최저수준인 기준금리의 연내 인

상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금리 인상

시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1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가격동향을 분석한 결과 제주동문시

장의 소매가격 기준 쌀(20㎏)은 6만

4300원으로, 평년(4만8860원) 대비

31.6% 올랐다. 작년 동기(5만3600

원)에 견줘서도 19.9% 올랐다.

채소류와 과일도 오른 품목이 대

부분이다. 오이는 10개(가시오이 계

통)에 7080원으로 평년(5570원) 대

비 27.1% 올랐고, 적상추는 100g에

평년(600원) 대비 55.0% 오른 930

원에 판매되고 있다. 대파 가격은 ㎏

당 3000원으로 한달 전(3660원)보

다 내렸지만 평년(2500원) 대비 오

름세가 여전하다. 토마토는 ㎏당

4830원으로 평년(3770원) 대비 28.1

% 뛰었다. 국산 깐마늘 가격은 ㎏당

평년(8770원) 대비 6.3% 오른 9330

원에 거래되고 있다.

과일 가격도 오르긴 마찬가지다.

작년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 피해가

컸던 사과(후지)는 개당 3500원으로

평년(2210원) 대비 58.4%, 배(신

고)는 4000원으로 평년(2880원) 대

비 38.9% 뛰었는데 가을철 햇사과와

배 출하 전까지는 강세가 이어질 가

능성이 크다.

해마다 봄철부터 가격이 오름세를

띠는 돼지고기는 국내산 삼겹살 100

g당 2730원으로 평년(2320원)에 견

줘 17.7% 올랐다.

밥상물가 상승세는 정부가 발표하

는 물가지수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

다. 최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물가동향을 보면 5월 도내 소비자물

가는 1년 전보다 3.6% 올랐는데, 구

입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은 141

개 품목으로 작성한 생활물가지수는

4.6% 올랐다. 2011년 8월(5.7%) 이

후 가장 높은 상승률인데 올 1월 0.6

%, 2월 1.7%, 3월 2.8%, 4월 4.3%에

이어 상승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다.

기상이나 계절별로 가격변동이 큰

신선식품지수는 2월 이후 넉달 연속

두 자릿수의 가파른 상승률을 보이

고 있다. 문미숙기자

콩 재배 농업인들이 자연재해로 인

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콩 농작물

재해보험이 이달 21일부터 7월 23일

까지 지역 농 축협에서 판매된다. 또

농작물재해보험이 보장하는 피해 외

에 콩 가격 하락이나 수확량 감소를

추가로 보장하는 콩 수입보장보험도

이 기간에 가입할 수 있다.

콩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폭설,

강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조수

해(鳥獸害),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

상해 준다. 보험금은 재해로 인해 수

확량이 자기부담비율 이상 감소한

경우 지급되는 수확감소보험금과 수

확 이전에 재해로 콩 식물체의 65%

이상이 고사해 경작할 수 없는 경우

경작불능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콩 수입보장보험은 자연재해 등으

로 인한 피해에 더해 농작물의 수확

량 감소는 물론 시장가격 하락에 따

른 농가의 수입감소를 보상해 주는

데, 지난해 제주에서는 190농가가 가

입했다. 두 보험의 보험료는 50%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35%가 지원해

농업인은 보험료의 15%만 부담하면

된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제주 상공인들이 수출제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출물류비 지원 현실

화와 관광지 특성을 감안해 코로나

19 백신 접종 관광객에 한해 방역지

침 완화 등을 제주도에 건의했다.

제주상공회의소는 16일 상의 회의

실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 초청 상

공인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애로사

항을 제주도에 전달했다.

상공인들은 제주산 제품의 수출가

격 경쟁력을 위해 수출물류비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상공인들은 제주

도가 수출제품을 도외까지 운송하는

물류비의 50%를 공동물류사업을 통

해 별도 지원하면서 업체 호응이 높

다 면서도 수출때 발생하는 화물선

적비, 컨테이너 터미널 비용, 부두항

만 비용, 포워딩 비용 등 선박과 항

공기에 최종 적재까지 비용에 대해

확대 지원해 달라 고 건의했다.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방역

지침의 완화도 건의했다. 상공인들은

제주에서 선제적으로 백신접종자에

한해 식당인원 제한 해제 등 방역지

침을 완화해 패키지 관광 활성화가

필요하다 고 요청했다. 문미숙기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이 자연

에너지 농업적 활용 및 에너지 효율

화 기술 개발 보급에 나서고 있다.

제주는 육지부와 달리 지열 확보

가 어렵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되지 않은 자연에너지인 지하공

기열과 용천수 해수 빗물 화력발전

소 온배수 등을 활용한 냉난방 시스

템을 보급하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지

하공기 이용 사업 외 5개 사업 278

개소에 91억원을 지원했으며, 오는

2027년까지 빗물 이용 에너지절감

사업 170개소에 81억원을 투자한다.

농기원은 지역별 환경 여건과 작

목별 필요 난방 온도에 따라 자연에

너지 유형을 적용하고 있다.

용천수 확보가 가능한 지역은 삼

양동, 애월읍, 옹포리, 강정동, 서홍

동 등이다. 해수 이용이 가능한 곳은

구좌읍~남원읍, 대정읍~한경면 등

양식장 인근지역 400여 개소이다. 화

순리와 삼양동은 화력발전소 온배수

를 이용하고 있다.

자연에너지 열원에 따른 에너지절

감 시스템을 보면 버려지는 용천수

와 해수가 품고 있는 10~15℃의 열

을 히트펌프로 흡수해 하우스 내를

난방 또는 냉방하고 다시 바다로 흘

려보내는 방식이다.

빗물인 경우 주간에는 히트펌프를

이용해 하우스 내 태양열을 빗물에

축열 시키고 야간에는 축열된 빗물

의 온도(15℃ 이내)를 열원으로 해

하우스 내로 더운 공기를 불어넣는

다. 난방비가 51% 절감되고 있으며,

5~6%의 생산량 및 품질향상이 이뤄

지고 있다. 제주는 강수량이 많고(제

주 2200㎜/연, 전국 1277㎜ 대비 1.7

배) 연동형 하우스 구조로 태양열을

흡수량이 많아 에너지 확보가 유리

하다.

화력발전소 온배수 방류수는 21~

32℃로 고온성 작물(망고) 및 양식

장 난방 에너지원으로 활용한다. 이

산화탄소 46% 감축, 난방비 89% 절

감, 해양오염 저감에 기여하고 있다.

또 농업인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배출권 거래제) 참여를 지원,

(주)한국서부발전과의 상쇄배출권

거래를 통해 농가 부가수익을 창출

하고 있다. 2019~2020년까지 43농가

에서 5500t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판

매했으며 올해는 300여 농가를 지원

할 예정이다.

제주지역은 온실가스 감축사업 시

설(히트펌프)확보 농가가 많아 지속

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량 확보가 가

능해 향후 10년간 15억원의 부가 수

익 창출이 기대된다.

허영길 스마트원예팀장은 화석연

료 대체 자연에너지 활용으로 그린

뉴딜 및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실현과 농가 소득 창출에 나서고 있

다 며 자연에너지 활용 에너지절감

기술 투입으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농가소득 창출에 최선을 다하

겠다 고 강조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2021년 6월 17일 목요일6 경 제

16일
코스피지수 3278.68

+20.05
▲ 코스닥지수 998.49

+1.12
▲ 유가(WTI, 달러) 72.12

+1.24
▲

살때 팔때 살때 팔때
환율(원) 1USD 1136.75 1097.65 1EUR 1382.36 1328.42

100 1032.70 997.18 1CNY 183.29 165.85

특별기획

사진 찍어 줘… 16일 제주시 도두동 무지개해안도로를 찾은 관광객들이 제주의 추억을 카메라에 담고 있다. 강희만기자

야간에 하우스 내부로 더운공기를 공급하는 시스템.

밥상물가 상승에 금리인상 빨라지나

제주상의, 어제 도지사 초청 현장소통 간담회


